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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5회 전체회의 결과

2022.3.23.(수) 14:00, 박영수 조사1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조사1과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제5차 회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16

개 사업자에게 총 2,370만 원의 과징금과 9,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이 12건이었으며, 업무상 과실이 

4건이었습니다.

캔바, 징가 등 4개 사업자는 해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서비스 액

세스키를 탈취당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한국화재연구소 

등 8개 사업자도 SQL 인젝션, 웹셀 공격, 무작위 대입 등 이미 널리 

알려진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의사회 등 4개 사업자는 업무상 실수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내부 직원들에게 잘못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탈취당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다크웹 등에 게시되거나, 해

커가 관리자의 메일 발송 권한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거나, 보이스피싱 메일이 보내진 사례도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

를 잘못 처리하거나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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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 통지를 하

지 않은 등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16개 사업자 모두에게 과태료

를 부과하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통신서

비스사업자 징가와 하우빌드 그리고 암호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성보공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례와 같이 공용 클라우드를 통한 해

킹 사고가 과거에도 상당 부분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마존 등 공용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개인

정보보호 교육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결정을 계기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안전조치뿐 아니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유출사고 즉시 피해자들

에게 유출 통지를 제대로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